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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첫 추경예산, 예결위‘수정 가결’

 - 지난해보다 늘어난 대구시 올해 첫 추경, 재정 상황은‘글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4월 30일(화), 대구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보다 5,237억 원이 증액된 11조 1,109억 7,1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하여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지원 예산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선심성·일회성 사업들이 없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했으

며, 앞서 4월 26일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 주요 삭감 내역은 ▲온비드 입찰 및 낙찰 수수료(4,000천 원),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60,000천 원)



지난 연말 갑작스런 세수펑크 이후 심각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인 5,237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

각에서는 시 재정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도 했으나, 이번 추경은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당시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법정 의무

적 경비 등에 대한 사업비 충당이 대부분으로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이번 대구시의 추경예산안

의 규모는 분명 늘었지만,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규모와 재원의 쓰임새로 

봤을 때, 민생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

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난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운 만큼 향후 대구시에

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5월 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참고    주요 사업 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제출액 조정액 수정액

온비드 입찰 및 낙찰 수수료 11,050 △4,000 7,050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230,000 △60,000 170,000


